
- 1 -

『BOK경제연구』 2017-16호 요약      2017년 6월 7일(수)

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

         이상욱·권철우·남윤미
    

(연구 배경)

 

□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

는 가운데 고령층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청년층 

고용은 악화되고 있음 

  ㅇ 2000~2015년 중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.1%에

서 56.7%로,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.0%에서 

36.5%로 상승

  ㅇ 반면, 동 기간 중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.2%에

서 45.7%로,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은 23.1%에서 15.1%로 하락  

□ 연령대별 고용비중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

기업특성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, 기업의 연령별 고

용행태를 분석

(분석 방법)

□ 한국노동연구원의「사업체패널조사」*를 이용하여 기업의 청년층

(30세 미만)과 고령층(50세 이상) 고용행태를 추정 

     * 2005년 이후 시행되었으며 각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30세 미만, 30세 이상 
50세 미만,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

   ㅇ 기존연구와 달리 고용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별 

미시자료(「사업체패널조사」)를 활용 

 문의처: 강환구 미시제도연구실장 (☎5546)
        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(육아휴직중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
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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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ㅇ 종속변수는 각 사업체의 총고용에서 연령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

이며, 설명변수는 각 연령별 평균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, 기업 규모, 

업력, 컴퓨터 활용도, 수도권 소재 여부 등 각 사업장의 특징을 나타

내는 변수들을  포함 

(분석 결과)

□ 분석 결과,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에서 공통

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았으며 임금 및 다양한 기업 특성이 연령대별 

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

  ㅇ 청년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*,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

기업, 규모가 큰 기업, 업력이 짧은 기업, 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서 

청년층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  ㅇ 반면, 고령층의 고용비중은 고령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

업*,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기업, 규모가 작은 기업, 업력이 오래된 기

업,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서 높게 나타남  

     * 고령자의 경우 임금이 낮아도 취업의사가 높은 반면, 청년층은 임금이 높은 기업

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

(시사점)

□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특성별로 연령대별 고용비중이 상이하므로 연

령대별 고용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시사

  ㅇ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육성 지원, 기업 내 정보통신 

기술 활용도 제고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


